
제조현장에서는‘노하우’가곧경쟁력이

다. 동일한원재료로동일한제품을만드

는데도 노하우에 따라 완제품 생산에 걸

리는시간, 불량품발생률, 원가가천차만

별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어떤

기업도 자신의 노하우를 좀처럼 알려주

지않는다. 이는스마트공장도입시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중소상생형스

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서는 기업

의 성공 노하우를 얼마든지 전수받을 수

있는장점이있다.  

천일금형사는 삼성전자로부터 노하우

를 전수받아 스마트 공장 구축에 성공한

케이스다. 사출금형 방식으로 중∙소형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등을 생산하는 천

일금형은 지난해 ∙중소 상생형 스마

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스마트공

장도입을추진했다. 삼성전자멘토의기

술지도를 받아 금형 설계와 제작 과정을

전산화하고 제조현장혁신 활동을 함께

진행하면서불량률, 원가, 납기일을모두

줄이는데성공했다. 

머리맞 제조공정문제해결

천일금형사는 42년 동안 사출금형 제조

를이어온업계의베테랑이다. 그러나최

근 거래선 변경 및 경기침체로 위기상황

을맞이했고과거수차례혁신활동을시

도했지만유지관리가어려워지속되지는

못했다고 한다. 반신반의하며 지원한

∙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서삼성전자금형전문가의기술지

도를 통해 천일금형사는 그야말로 환골

탈태했다.

사출금형제조방식에서제품을생산하

기 위해서는 시험생산 이후 양산에 들어

간다. 그런데시험생산을할때설비온도

와 양산시의 설비온도가 달라 서너차례

재작업을 했었던 문제가 있었다. 삼성전

자의 금형전문가는 예열기를 도입해 시

험생산과 양산의 조건을 최 한 동일하

게만드는것으로해결책을제시했다. 삼

성전자 역시 동일한 시행착오를 겪어봤

기때문에가능한조언이었다. 

또한 정 금형 진행시 설계도면 로

작업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생산중

인 제품을 설비에서 꺼내 측정장비로 투

입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 과정 또한 생산설비 내부에서 측정하

는‘기상측정’방식으로 바꿨다. 이 외에

도 삼성전자의 멘토와 함께 약 10가지의

현장개선과제를발굴하고고쳐나가는노

력이있었다.

기술 지도를 담당한 삼성전자 관계자

는“삼성전자 구미공장 금형라인의 노하

우를전수해줬다”면서“효율적인공간활

용을 위해 노후설비 300톤 가량을 과감

히폐기해115평규모의가용면적을확보

했고 차량 진입통로를 확보해 금형 상하

차 시간을 25분에서 12분으로 절반이상

단축했다”고밝혔다. 

아울러 제조현장 혁신활동으로 체질 개

선이 이뤄진 이후 고민거리 던 도면 관

리의 전산화를 위해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제품수명주기

관리)시스템도도입했다. 

PLM시스템이란 제품을 디지털 공간

상에서미리제조하고테스트해봄으로써

제품의 수명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을 말한다. 이 시스템에서는 단순

히 완제품의 설계도면 뿐만 아니라 완제

품을만들때사용되는모든자재목록을

통합관리할수있기때문에전부서에서

데이터에 접근해 원하는 목적에 맞게 사

용이가능하다. 

천일금형 관계자는“ ∙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이후 매출은 42억

원에서 46억원으로 10% 상승했고 공정

불량률은 4%에서 2%로 50% 감소했으

며 납기는 평균 33일에서 28일로 15.2%

단축시키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

다”고말했다. 

스마트공장도입시협력사와스마트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훨씬 더 빠르게 생

산성을 개선할 수 있다. 삼송캐스터는 협

력사들과‘패 리혁신’을통해스마트공

장구축에성공한케이스다. 피아노, 의료

기기등의바퀴제조업체인삼송캐스터는

삼성전자의제안을받아3개협력사와함

께스마트공장구축사업에지원했다. 

협력사와함께하는스마트사례

삼송캐스터는 바퀴를 만들기 위해 플라

스틱 휠과 금속부를 납품받아 조립하는

공정을가지고있다. 이때납품받은부품

들의 불량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제조현

장에서 망치로 때려 수정하고 심한 경우

는 물류비와 재작업을 해야하는 일이 빈

번했다고한다.

플라스틱휠을제조하는세진프라스틱

은뜨거운플라스틱사출물을 빠르게냉

각할 수 있도록 냉각수를 세척해 사출시

간을106초에서88초로17% 단축했다. 

이어 혜성엔지니어링은 부품 품질 개

선을 위해 삼송캐스터에서 조립하는 완

제품 모형을 가져다 놓고 제조시 바로바

로 불량품을 전수조사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함으로써삼송캐스터에불량품이납

품되지 않도록 했다. 또‘코아컴포넌트’

는 표준작업박스 도입을 통해 삼송캐스

터와물류흐름이원활할수있도록제조

물류위주로개선했다.

이같은 협력사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삼송캐스터는 로봇자동화,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공장 운 시스템) 구축 등 스마

트공장 고도화에 나섰다. 수작업으로 진

행돼 작업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

했던 포장∙적재 공정이 자동화됐고,

MES 도입으로 생산정보가 실시간으로

집계돼 경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있게됐다. 

∙중소상생형스마트공장구축지원

사업의‘패 리혁신’을 통해 협력사와

동반성장을이끌어낸삼송캐스터는1인

당 생산성을 203 에서 266 로 31%

향상시켰고, 반면 공정 불량률은 3.3%

에서 0.45%로 86% 감소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조언해줬다고

한다. 삼송캐스터에서 신제품을 제조하

는데제품에서굽혀지는부분을모두금

형방식으로 통으로 제조하려다 보니 원

가가 높아지고 공정과정에서 물류 이동

또한 어려웠다. 이것을 모두 볼트체결방

식으로 설계를 개선하고 수입산 알루미

늄 소재를 국내산으로 바꾸면서 46% 원

가절감에성공했다.

김재현 삼송캐스터 표는“구성원들

이 스마트공장 구축의 필요성에 해 공

감하고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진정한 스마트공장 구현이 가능하다”며

공감과협력의중요성을강조했다.

김재 기자

‘전문가 착 기술지도+협력사 합작’이 성공의 정석

2019년 7월 22일 월요일 5혁신성장

지난 3월 -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참여한 인천 삼송캐스터의 스마트 제조현장을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전자 관계자 등이 둘러
보고 있다. 

올 상반기 태양광과 풍력의 설치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 증가하면

서 재생에너지 확 를 주도한 것으로 나

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최근태양광과풍력

이 상반기 전체 재생에너지 보급의

92.6%를 차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태양광과 풍력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49.4%, 84.4% 증가했다.

반면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는

지난해 실시한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 가중치 축소 향으로 신규 설치

규모가각각85.4%, 36.9%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1.6GW의 재생

에너지설비가 새로 설치돼 올해 목표치

(2.4GW)의66.4%를달성했다. 

상반기재생에너지설치용량은태양광

1345MW, 풍력133MW, 바이오94MW,

폐기물21MW 등이다. 상반기태양광모

듈의 국산제품 사용 비율(사업용)은

79.8%로, 지난해 상반기(61.5%)는 물론

작년 전체(72.5%)에 비해서도 크게 높아

졌다.

풍력 터빈의 경우도 국산제품 사용 비

율이 지난해 39.2%로 부진했던 상황에

서다소개선돼59.8%로높아졌다.

정부는 현재 7�8% 수준인 재생에너

지 발전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2040년까지30�35%로올리는것을목

표로하고있다.

상반기 태양광∙풍력 설치규모 52% 급증

산자부, 재생에너지확 주도…올해목표66% 달성

스마트공장으로가는길어렵지않다 中 기업의 제조노하우 전수사례

“승현씨, 이번에 가로수 설치작업 할 때 부숙토 넉넉히 넣어

요. 그동안사용안하던땅이라 양공급이필요해요.”

“부숙토요? 아, 퇴비 말 하시는거죠? 알겠습니다, 반장님.

이번에 들어온 퇴비는 보수력도 보비력도 모두 우수해요. 하

수찌꺼기가이렇게좋은퇴비가될줄이야.”

“사용량만더늘어나면좋을텐데말이죠.”

“부숙토를사용할수있는양이정해져있나요?”

“1000㎡당연간4톤으로사용량제한이있어요. 이번작업처

럼 가로수나 조경을 설치할 경우는 괜찮지만, 산림토양을 복

원하거나매립시설복토용으로사용할경우는더많이필요해

요. 그런데면적당허가된사용량이적어서아쉬워요.”

슬러지 부숙토(하수오니 퇴비)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유기성

슬러지가부숙공정을거친것을말한다. 1996년런던협약의

정서가 발효되면서 하수찌꺼기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돼,

국내는2012년부터발생되는슬러지를전량육상에서처리

하고있다. 

오늘날화학처리방법의발달로, 슬러지가우수한등급의

퇴비로그쓰임이진화하고있다. 

2017년 상명 교수와 농조합법인 표가 산학협력으

로슬러지를활용한친환경적유기물퇴비생산이성공했고,

충청남도 서천군은 2011년부터 슬러지 부숙토 생산시설로

하루 평균 2톤의 슬러지 부숙토를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공

급하고 있다.  과거 마땅한 처리기술이 없어 압축 후 매립하

거나방류하던폐기물이자원으로재탄생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최근그쓰임이다양해지며슬러지부숙토의활용가

능한양을현재의1000㎡당연간4톤에서더확 할필요가

있다는목소리가늘고있다. 

또한그활용처를보다다양한분야로확 할시슬러지의

재활용 소비증 와 함께 지역의 하수처리시설 운 비용 절

감에도도움이될것으로기 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환경부에 슬러지 부숙토 활용을 확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제2차 경제활력 책회의 겸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장 착형 규제혁신 방안

(Ⅳ) 발표를통해처리기술동향, 환경 향등을검토해부숙

토의토지사용량을확 하겠다고밝혔다. 

하수찌꺼기를 생화학 기술을 활용해 자원으로 변모시킬

수있다는점은가히혁신적이다. 환경부에서스마트한규제

완화로환경과경제라는두마리토끼를한번에잡는혜안을

발휘해주길기 해본다.

슬러지부숙토의사용량확

중소기업규제혁신현장을가다

제공 : 

재생에너지 보급 추이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기업들이‘4차산업혁명’관련

스타트업에 한투자를매년확 하고

있는것으로조사됐다.

최근 기업 경 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따르면매출기준500

기업가운데2014년부터올1분기까지

타법인출자내용이있는186곳을조사

한 결과, 5년여간 출자 법인은 1412개,

출자금액은 13조686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들출자법인가운데중소벤처기업

부의분류기준에따른4차산업혁명관

련스타트업은251곳이었고, 이들에

한투자액은1조1968억원이었다.

이번조사는인수합병을비롯한경

참여 목적의 투자를 제외한 단순 투자

를 상으로 했으며, 해외법인 및 펀드

를 통한 투자의 경우 관련 명세가 공시

되지않아역시제외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과 2015년에 각

각 171억원과 712억원에 불과했으나

2016년2253억원으로급증한뒤2017

년 3164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4580

억원에달한것으로집계됐다.

전체타법인출자액에서차지하는비

중도 2014년 1.3%에서 2015년 3.3%,

2016년 7.8%, 2017년 13.2%, 2018년

10.0% 등으로 체로 상승 추세를 보

다.

최근 5년여간 4차산업혁명 관련 스

타트업에 가장 많이 투자한 기업은 네

이버 다. 모두 64개사에 투자했으며,

절반이상인37곳이플랫폼(O2O) 관련

스타트업이었고, AI∙빅데이터관련이

13곳으로뒤를이었다.

현 차가 26곳에 투자했고, GS홈쇼

핑(19곳)과 삼성전자∙LG전자(각13

곳), SK텔레콤(12곳), SK(11곳) 등도10

곳이상에투자한것으로나타났다.

투자액기준으로도네이버가2307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SK(2295억원)

와현 차(1221억원)가뒤를이었다.

신산업관련스타트업에

기업투자매년증가세




